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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이차전지는 1991년 상용화된 이후 주로 휴대폰, 노트북, 모바일 IT 제품 등의 전력원으로 

사용되어 왔으며, 현재는 모바일 IT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  
리튬이차전지의 음극소재중 하나인 실리콘은 4,200mAh/g의 이론용량을 가지며 리튬과의 전

위차가 낮고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친환경 물질이라는 장점을 갖는다. 그러나 실리콘은 리튬

이온의 삽입/탈리 시에 400%에 달하는 큰 부피팽창으로 활물질의 파쇄가 일어나며 이때 부가
적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SEI막이나 전기적으로 단락된 부분들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여 급격

한 용량감소가 발생한다. 

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로 실리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Stőber 등에 의해 
보고된 실리카 합성기술을 활용하여, 나노 크기의 구형 실리카를 제조하였다. 제조된 실리카

를 마그네슘 열 환원하여 다공성 실리콘을 합성한 후 페놀레진 혼합비를 달리 하여, 탄소함량
이 다른 다공성 실리콘/탄소 음극소재를 제조하였다. 합성된 다공성 실리콘/탄소의 물리적 특

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RD, SEM, TGA 등을 측정하였으며,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

하여 충방전 테스트, 사이클 테스트, CV 테스트, 임피던스 테스트 등을 진행하였다. 탄소함량
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가 향상되어 리튬이온의 빠른 탈·삽입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이클 

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. 


